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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축사를 해주시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성별분업에 따른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또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의 주변적 일자리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그것이 숙명인 듯,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불이익과 차별은 점차 시정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일어나 그 불평등과 부당성을 과감히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근 성평등

인식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성차별을 시정하고 성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는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는 대면 일자리에서 일해 왔던 

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여성들의 돌봄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앞당겨진 비대면

경제의 확장은 이에 대한 여성들의 진입과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 3 -

요컨대, 코로나19는 최근 개선되고 있던 성평등 상황을 다시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 일자리 정책과

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바꾼 한국사회 성평등 지형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 자체가 바로 그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그것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다시는 소를 잃지 않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즈음하여 성평등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듣고,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성평등의 가치를 다시금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8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문유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